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정원에삽니다를주제로오는4월부터10월까지7개월간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도심등에서펼쳐진다. 이기간순천시500여㏊가정원으로변해관광객들을맞는다.

사진은항공기로촬영한순천만국가정원. <순천시제공>

순천만습지그린아일랜드등

축구장 750여개크기 정원

맨발걷기길정원드림호

정원서하룻밤 가든스테이

유아노약자 무장애박람회

반려동물맘껏뛸놀이터도

◇함께하는정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국가정원과순천

만습지권역 113㏊와동천, 오천그린광장, 그린아

일랜드부지 80㏊그리고경관정원 355㏊까지최

대 548㏊가정원으로 거듭난다. 무려 축구장 750

여개크기로도시전체가하나의정원이되는셈이

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최근화두로떠오

른웰니스(wellness)에주안점을뒀다. 박람회장

은 7개월간푸른잔디와다채로운꽃으로방문객

들에게휴식과사색의공간을제공한다.

어싱(맨발걷기)길과도심을관통하는정원드림

호, 정원에서보내는특별한하룻밤 가든스테이

등다양한웰니스콘텐츠를통해방문객모두가정

원을통한치유를만끽할수있다.

또이번정원박람회는 무장애친화 정원으로모

두가즐길수있는열린정원이다.박람회장은장애

인과유아와같은이동약자들이자유롭게이동할

수있게디자인됐으며, 반려견을동반한방문객을

위해반려견놀이터를운영한다.

◇회복하는자연

이번정원박람회볼거리중하나인 그린아일랜

드는순천도심을가로지르는동천변강변도로일

부구간을정원화한것이다.차량이내달리던아스

팔트도로를맨발로걸으며휴식과만남을이어가

는소통의광장이자정원으로변모시켰다.모든도

시가개발에만매몰돼아스팔트와콘크리트로뒤덮

이는상황에서이를걷어내고자연으로되돌려준

셈이다.

또홍수에대비해만들어진저류지를국내최초

로시민들의쉼과힐링의공간인 오천그린광장으

로조성했다.이밖에도녹지공간을동천둔치까지

확대하는등인류가마주하고있는기후위기시대

에해법을제시했다는평가를받는다.

노관규순천시장은지난 2009년 흑두루미의안

전을위협하는순천만일대전봇대282개를철거하

면서언론에 전봇대를뽑은그남자로알려졌다.

노시장의자연회복에대한열정으로순천만을

찾는멸종위기종흑두루미개체가눈에띄게증가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가

조류인플루엔자를피해순천만으로날아와전세계

흑두루미의약60%에가까운1만여마리가월동하

는진풍경이빚어진것도노시장과순천시의노력

때문이라는평가가나온다.

◇순환하는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3국제정원박람회는

생산유발1조 5926억원, 부가가치유발 7156억원

과함께 2만5000여명의고용이예상될것으로내

다봤다.

이같은효과가예상되는만큼순천시는2023순

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박람회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지역경제를한단계도약시킬계획이다.

조직위이사장인노관규순천시장은 수치적인효

과를 넘어 2023정원박람회는 수도권 벨트가 지고

있는짐을나눠질수있는남해안벨트의허브도시로

순천이도약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

순천시는지금순천만과여자만일대를국가해

양정원으로지정하기위한작업에착수해관련절

차를진행중이다.두곳이국가해양정원으로지정

되면순천은내륙정원과해양정원을동시에보유

한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또 순천시는

도시정원화프로젝트를박람회이후사업으로본

격추진할방침이다.순천만과국가정원,도심을잇

는거대정원의축을조성하는사업이다.총사업비

1300억원이상이투입되는대규모프로젝트로지

역 경제에 커다란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기자mskim@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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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전체정원변신…아스팔트걷어내고꽃을심다

미리가보는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무얼담았나

오는4월개막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7개월간도시전체가하나의정원으로변

하게된다. 정확히 10년전열린정원박람회가순천만의항구적보전을위한에코벨트를만드는

데중점을뒀다면,올해정원박람회는정원이우리삶속에서주는가치를높이고정원을향유할

수있는문화를만드는데방점을뒀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노관규

이하조직위)는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정원에삽니다라는주제에걸맞게 함께하는정

원 회복하는자연 순환하는경제를모티브로,정원을휴식과사색의공간으로모델화한다.


